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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

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

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하

는데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

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요?

사건 개요

1993년 피고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던 원

고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A씨의 어머

니와 미성년인 A씨는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

했습니다.

피고는 1993, 2003년 A씨를 상대로 각각 

승소했는데, 당시 A씨를 대리했습니다.

원고가 성년에 이른 다음인 2013년에도 피

고는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

해 2017년경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

행을 하자 원고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와 승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단순승인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2.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

3. 상속포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

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

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생활 속 법률이야기

특별한정승인



170  2021년 4월호

생활 속 법률이야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

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

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

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

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

(起算)한다.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

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

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원심 판결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

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

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

재산으로 한정된다.

3.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씨의 승소판

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

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

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

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

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

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

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

한 민법 부칙(2002. 1. 14. 개정 법률 부칙 

중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

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

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상속

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

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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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면, 앞서 본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속인은 특별한정

승인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

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여서 상속인에게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적용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특

별한정승인에 관한 3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게 되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

순승인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는 효

과가 발생한다』라고 판시하였다(출처 : 대

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2)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

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

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수의견] 미

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

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

게 된 날’을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살폈을 

때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애당초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판명되면, 단순승인의 법률관

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

과가 발생한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

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

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

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

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

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출처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

의체 판결).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


